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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” 
즉시 시행을 위한 사전준비 개시

- 5.9(화) 전세사기피해지원 준비단 발족

□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

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관련 3개의 특별법과 관련하여 법이 통과되는 즉시 

지원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‘전세사기피해지원 준비단(이하 준비단)’을 

금일(5.9) 발족한다고 밝혔다.

    * ｢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｣(조오섭 의원안)

｢임대보증금미반환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｣(심상정 의원안)

｢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｣(김정재 의원안)

 ㅇ 준비단은 3개팀 약 20여명 규모로 구성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고, 법 

통과 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정규조직(전세사기피해지원단가칭)으로 

전환할 예정이다.

□ 특별법에 따른 지원정책 시행을 위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한 피해자 대상 

선정, 경·공매 유예 협조 요청 등이 필요하며, 준비단을 통하여 공백없이 

이러한 업무가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.

 ㅇ 우선 정책지원의 기초자료인 실태조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

협력체계를 구축하고, 조사매뉴얼도 마련할 계획이다.

 ㅇ 합리적인 피해지원대상 선정을 위해 ‘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*’를 구성

하고, 전세사기피해 심의기준도 사전에 준비할 예정이다.

   * 법률전문가, 학계, 감평사, 변호사, 세무사 등 주택임대차 관련 전문가 30명 내외로 구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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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ㅇ 또한 국회에서 논의 중인 피해지원 관련 특별법도 조속히 제정될 수 

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.

□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“법 통과 전이라도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

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조속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

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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